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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내려 매일 30km
이동하는 초등학생

70일 투혼 끝에 마라톤 코스 거리 완주한 소년

전기차 훔친 절도범들의 최후

생전 처음 전기차를 훔친 절도범이 주유구를 찾지 못

해 쩔쩔매는 모습이 주유소 CCTV에 고스란히 잡혔다. 

때마침 경찰과 마주친 절도범들은 줄행랑을 쳤지만 결

국 쇠고랑을 찼다. 웃음을 자아내는 사건은 (현지시간) 

발생했다.

지난 28일 브라질 산타카타리나의 한 주유소에 검정

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선다. 당시 CCTV를 영상에는 주

유기 옆에 조용하게 멈춘 차량에서 내린 두 명의 절도범

이 주유구를 찾지 못하고 차량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다. 절도범들은 자동차 보닛까지 열고 살

펴보지만 끝내 주유구를 찾지 못한다. 그때 마침 주유

소에 브라질 도로경찰 순찰차가 들어선다.

경찰이 나타나자 눈치를 살피던 절도범들은 슬쩍 자

동차에 올라 주유소를 빠져나간다. 하지만 도주는 오래

가지 못했다. 이상한 낌새를 알아 챈 경찰이 추적에 나서

면서 2인조 자동차 절도범들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9살 소년이 70일이 넘는 투혼 끝에 마라톤 거리에 해당

되는 42㎞를 걸어 감동을 주고있다.

지난 31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셰필드에 사는 소

년 토비아스 웰러(9) 뇌성마비와 자폐증을 앓고있어 혼자

서 걸을 수 없다. 그러나 웰러는 코로나19로 봉쇄가 있기 

전 하루 50m씩 보행기를 밀며 혼신의 힘을 다해 걸었다. 

이렇게 웰러가 70일 동안 이동한 거리는 마라톤 풀코스

에 해당되는 총 42.195㎞. 하루하루 실력이 늘어 이제는 

하루에 750m를 걸을 수 있다. 토비아스가 마라톤 풀코

스에 해당하는 거리를 완파한 이날, 지역 주민들은 풍선

과 피켓 등을 들고 이를 축하했다.

토비아스가 불가능으로 보였던 도전에 나선 것은 자신

이 생활했던 어린이 병원과 장애인 학교를 위한 자선 기

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토비아스의 기금 목표는 500

파운드(약 620달러)였지만 최근까지 4만 6,000파운드(약 

57,500달러)의 기금이 모였다. 

토비아스는“이렇게 많은 돈을 모금할 수 있어 너무나 

기쁘다.”면서“이웃들이 박수를 치고 응원하니 매일매

일 강해지는 기분이 들어 좋았다.”고 말했다. 

절도범들이 훔친 차는 100% 전기로만 주행하는 전

기차였다. 절도범들은“전기차를 훔친 건 처음 ”이라면

서“경험이 없어 전기차를 구별하지 못했다. ”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자동차번호판 확인으로 전기차가 도난 

차량임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절도범들이 타

고 다니던 전기차엔 다른 승용차 번호판이 달려 있었다. 

토비아스의 엄마 루스 가버트는“처음 마라톤을 시작

할 때 아들은 보행기를 스스로 잘 밀지도 못했지만 지금

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했다.”면서“아들

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자부심이 폭발할 것 같다.”며 기

뻐했다.

아직 토비아스의 도전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는 50㎞ 

돌파를 다음 목표로 잡고 있다. 그의 도전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장애시설에 대한 투자가 뚝 끊긴 상태여서 더

욱 주목받고 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온라인으로 

숙제를 내기 위

해 매일 말을 타

고 달리는 아르

헨티나의 초등

학생이 화제다. 

화제의 주인

공은 아르헨티나 라팜파주 산타이사벨에 있

는 99번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헤레미

아스 오르디엔코(7·사진) 어린이.

아르헨티나는 코로나19가 상륙하자 3월 20

일부터 봉쇄령을 내렸으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학생들에겐 지루

한‘코로나19 방학’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탓에 오르디엔코의 담임교사 소니아

는 매일 스마트폰으로 학생들을 만난다. 소니

아는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무료함

을 달래주기 위해 운동하기, 노래하기 등 비교

적 간단한 숙제를 내 주고 동영상으로 찍어 영

상파일을 전송하도록 했다.

하지만 오지에 있는 오르디엔코의 집에선 

스마트폰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았다.

거의 매일 걸려오는 담임교사의 안부 전화

는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지만 동영상 전송

을 위해선 와이파이 신호가 잡히는 곳으로 이

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오르디엔코의 부모가 

찾아낸 와이파이 신호가 잡히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집에서 약 30km 떨어져 있는 작은 언

덕이었다. 이날부터 오르디엔코는 하루도 빼

지 않고 서툰 승마 실력에도 불구하고 말을 

타고 언덕까지 이동해 숙제 동영상을 전송하

고 있다. 

소니아는“팬데믹 봉쇄가 시작된 후 날씨가 

좋으나 궂으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르디엔

코가 30km를 이동해 동영상을 전송하고 있

다.”면서“어른에게도 쉽지 않을 일을 해내

고 있는 제자의 책임감이 존경스럽기까지 하

다.”고 말했다.

▲ 70일에 걸쳐 마라톤 코스 거리를 완주한

 토비아스 웰러. 사진=서울신문

▲ 전기차에서 주유구를 찾고 있는 2인조 자동차절도단. 사진=서울신문


